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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독거노인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한 연구로, 인구학적 배경, 경제 활동과 함께 생산
적 여가참여와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를 검증하였다. 본 연구는 5차 국민노후보장패널의 독거노인 890명을 그 대상으로 
하였으며, 독거노인의 삶의 만족도는 지역에 따른 무선효과를 가져 다층모형을 활용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독거노인은 도에 사는 경우 광역시나 서울시에 사는 경우에 비해 삶의 만족도가 높았고, 생활비가 많을수록, 경제활동을 
하고, 경제적으로 독립된 경우에 삶의 만족도가 높았다. 뿐만 아니라, 생산적 여가에 참여할 경우 그렇지 못한 경우 보다 
삶의 만족도가 높으며, 사회적 지지를 많이 받을수록 삶의 만족도는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생산적 여가참여를 
하는 경우 사회적 지지를 받을수록 독거노인의 삶의 만족도가 높아지는 조절효과가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를 바탕
으로 독거노인의 생산적 여가참여의 촉진책과 사회적 지지를 높이기 위한 정책적 방안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주제어 : 독거노인, 삶의 만족도, 생산적 여가참여, 사회적지지, 다층모형
Abstract  This study aims to examine whether the life satisfaction of the elderly living alone is influenced by 
demographic background, economic activity, productive leisure participation and the moderating effect of social 
support. Data in this study was from 5th Korean Retirement Income Study, and 890 elderly living alone were 
extracted and analyzed, and a multi-level analysis was used to analyze the data because the life satisfaction of 
the elderly living alone has a random effect according to the region. The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First, the elderly living alone showed high life satisfaction when they live in province rather than Seoul or 
metropolitan city, spend higher living expenses, do economic activities, and they are economically independent. 
Second, those who participated in productive leisure activity were more satisfied with life than those who did 
not, and those who have social support are more satisfied with their life. Third, the relationship between productive 
leisure participation and life satisfaction was moderated by social support. When the elderly living alone 
participate in productive leisure activities, they feel more life satisfaction according to social support given to th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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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우리나라는 의료기술의 발달에 따른 사망률 감소 등

의 영향으로 다른 나라에 비해 유례없는 급속한 고령화

를겪고있다[1]. 전체인구중 65세 이상노인비율이 2000

년에 7%를 넘어서는 고령화 사회가 되었고, 2018년에

14%를 넘어서는고령사회가될것으로전망된다[2]. 노

인의 증가와 더불어 독거노인도 증가하고 있는데 그 증

가 속도는 전체 노인 증가속도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

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의하면독거노인이 2005년 약

776천명에서 2015년 약 1,379천명으로 1.8배 증가하였고,

전체노인중독거노인비율은 2005년 17.8%에서 2015년

에는 20.8%, 2025년 21.8%로 늘어날것으로전망되고있

다[3].

이렇게 노인인구가 급증하고 기대수명이 늘어나면서

노인들은빈곤, 건강, 소외, 자살등의다양한노인문제를

겪고있다[4,5,6,7]. 특히독거노인의경우부양해줄가족

이 없거나 가족이 있더라도 부양을 받지 못하여 노인부

부나가족동거노인들에비해그삶이전반적으로더열

악한 상태에 있다. 독거노인은 교육수준과 가구소득이

낮으며, 주거환경이 열악하며, 영양부족 등으로 건강이

좋지 않다[8,9,10,11,12]. 또한, 여가활동이나 자원봉사활

동등사회활동수준이낮고, 사회적지지가부족하여소

외감이나 고독감을 더 많이 경험하고 있다. 그런데 선행

연구에따르면이러한열악한상태에있는독거노인들은

우울감이 높아 정신건강상태가 좋지 않고, 삶의 만족도

가 낮게 나타나고 있는데, 여가활동과 사회적 지지가 독

거노인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준다는 것이 나타나고 있

다[13,14,15,16].

삶의 만족도는 다차원적, 주관적이고, 학자마다 다양

하게 정의하고 있다[17]. 노인의 삶의 만족도에 대한 연

구는노인의삶을전반적으로이해할수있게하며, 만족

도는 노년기를 행복하고 성공적으로 보내는지를 측정하

는지표가된다. Sousa와 Lyubomirsky[18]는 삶의만족

도를 자신의 환경을 받아들이거나 자신이 바라는 것과

삶의전분야에서욕구충족이되어만족하는것으로규정

하고있다[19]. 노년기의삶의만족도에대해서는높아진

다는 연구와 낮아진다는 연구가 함께 제시되어 왔다

[20,21,22]. 노인의 삶의 만족도는 노인의 삶을 전반적으

로이해할수있는수단이되며노년기를행복하고성공

적으로 보내는지를 측정하는 지표가 되는데, 급속한 고

령화와독거노인이급증하는상황에서삶의만족도가매

우 낮은 독거노인의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분석하는것은학문적으로도의미가있고, 정책적으로도

독거노인의삶의질향상정책수립과집행등실천적측

면에서의미를갖게될것이다[23,24]. 이에 따라본연구

는노인부부나가족동거노인에비해여가활동이부족하

고, 사회적 지지가 적은 독거노인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

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고자 한다.

선행연구를보면, 여가활동이나사회적지지가노인의

삶의만족도에그자체로서 영향을주고, 동시에조절효

과를 갖는지에 대한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하고, 여가활동 중에서 영향력이

큰 생산적 여가활동에 대해서,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사

회적지지의조절효과를살펴본연구는찾아보기어렵다.

이에 따라본연구를통해독거노인의삶의만족도에생

산적 여가활동과 사회적 지지가 미치는 영향을 보다 세

부적으로검증함으로써 독거노인지원정책에대한시사

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2. 이론적 배경
2.1 삶의 만족도 영향요인
노인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요인으로

인구사회학적 특성, 경제적 특성, 신체적․정신적 건강

등과함께사회적활동과사회적지지 등을다수의연구

들이 포함하고 있다[16,25,26]. 인구사회학적 특성 중 연

령과 성별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상반

된 연구결과들이 제시되고 있고, 교육수준은 대체로 삶

의 만족도에 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제시되고 있다

[27,28,29,30]. 경제적특성중높은소득수준은삶의만족

도에 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경제활

동 여부는 상반된 결과들이 제시되고 있다[31,32,33]. 건

강 특성중주관적건강인식과신체기능등은대체로삶

의 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34,35,36].

2.2 여가활동과 삶의 만족도 
소득이 낮은 경우 여가의 한계효용은 음의 값을 보이

기도하는데[37], 노년기가되면사회와가정에서의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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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소로 여가시간이 늘어나게 되어, 늘어난 여가시간을

어떻게 보내는가에 따라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주게 된

다. 여가활동은다양하게분류되고있지만, 본 연구에서

는삶의만족도에미치는영향을파악하는데유용하다고

판단되고, 단순하고 분석이 용이한 Erik과 Koen의 생산

적 여가활동과 소비적 여가활동 분류유형을 사용하고자

한다[38]. 생산적 여가활동은능동적, 창의적활동으로서

스포츠 활동, 취미․학습활동, 종교․사회참여활동 등이

해당된다. 소비적 여가활동은 수동적, 시간 소비적이며,

TV시청, 라디오청취, 휴식등소일활동과바둑, 장기, 친

구들과의 대화 등의 오락․사교활동 등이 해당된다

[8,39].

여가활동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들은, 노인의 사회 활동 정도가 활발할수록 심리적 만족

도가 높아지며, 노년기 여가활동은 우울감을 낮춰주며,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요소라고 하였다

[40,41,42,43,44,45]. 독거노인에 대한 연구로는 이현지의

연구에서 독거노인의 여가활동이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바 있고, 생산적 여가활동에 대한

연구로는신상식의연구에서생산적여가활동이삶의만

족도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갑숙 등

의 연구에서도, 생산적 여가활동이 소비적 여가활동에

비해 노인의 삶의 만족도에 대한 영향력이 크게 나타나

고 있다. 독거노인의 생산적 여가활동을 본 다른 연구로

는, 김예성 등의 연구에서 생산적 여가활동에 참여하는

독거노인이신체적, 정신적건강수준이높아지고, 자살생

각이 낮아지는 것으로 결과가 나온 바가 있다[8,9,39,46].

2.3 사회적 지지와 삶의 만족도 
노인에대한사회적지지는교제및정보의교환, 스트

레스완화, 보호와지원제공등을통해심리적복지감을

높여주고, 건강하고 활발한 삶의 가능성을 증대시킨다

[47,48,49]. 노년기에는 사회적 지지가 낮아지며, 특히 독

거노인은 노인부부나 가족동거 노인에 비해 가족, 친구,

이웃 등 주변환경으로부터 고립되어 사회적 지지의 수

준이 더욱 낮아지게 된다. 사회적 지지는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미치는데선행연구를보면, 김기태등의연구[50]

에서 독거노인의 삶의 만족도는 사회적 지지 자원을 갖

고있을경우그자원들을가지고있지못한집단보다높

았다. 김희경 등의 연구[51]에서는 여성독거노인은 사회

적지지가높을수록삶의질이높게나타났고, 이상철등

의 연구[52]에서는 소득수준에 따라사회적 지지의유형

별로그영향력차이를본결과, 빈곤한독거노인가구는

친구나 이웃의 물질적 지지가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주

며, 빈곤하지 않은 독거노인 가구는 친구나 이웃의 정서

적 지지가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가활동과사회적지지가직접효과외에조절변수로

서의 효과가 있는지를 보는 연구도 이루어져왔다. 여가

활동이 조절변수로 작용하는지에 대해서는 노인의 자살

행동에 대한 연구가 있으나 노인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

을 주는 조절변수로 여가활동만을 본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53]. 그러나사회적지지가노인의삶의만족도에

조절변수로 작용하는지에 대한 연구와 여가활동이 삶의

만족에주는영향에사회적지지가조절변수로작용하는

지에 대한 연구는 다양하게 보고되고 있다. Satio 등의

연구에서 친구지지는 노인의 심리적 복지감을 강화시키

는조절변수로서의역할을하고, Hays 등의연구에서사

회적 지지는 신체건강의 감퇴가 우울증을 유발시키는데

완충역할을하는것으로나타났다[54,55]. 이갑숙등의연

구에서는 사회적 지지가 여가활동과 노인의 생활만족도

간의 관계에 조절효과가 있는 것이 나타났고, 조상희의

연구에서는사회적지지는여가활동참여가심리적복지

감에 미치는 영향에 조절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8,56]. 독거노인에대한연구도제시되고있는데, 김희경

등의연구에서우울과삶의질에사회적지지, 사회적활

동(여가활동, 경제활동, 봉사활동)의 조절효과는 나타나

지 않았고, 매개효과에 대해서는 사회적 지지는 매개효

과가 있으나, 사회적 활동은 매개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

타났다[51].

위에서 고찰한 것처럼, 노인의 삶의 만족도에 노인의

여가활동과 사회적 지지가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는

그동안많이이루어져왔으나, 독거노인을대상으로생산

적여가활동과사회적지지의조절효과를검토한연구는

찾기 어렵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독거노인의 삶의 만

족도에생산적여가활동과사회적지지가조절효과를갖

는지를 검증해보고자 한다.

그리하여 본 연구에서 검증하고자 하는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독거노인의 인구학적 배경 중 삶의 만족

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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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문제 2. 독거노인의 경제적 배경 중 삶의 만족도

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무엇인가?

연구문제 3. 생산적여가활동여부가독거노인의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사회적 지지는

조절효과를 나타내는가?

3. 연구방법 
3.1 연구대상
본연구의연구대상은국민노후보장패널에참여한전

체대상자중 5차시기에독거노인으로분류되는 890명이

다. 전체대상자의삶의만족도평균은 28.29, 표준편차는

5.41이며, 남자가 132명 여자가 758명, 나이는평균 75.34

세이다. 지역은도가가장많았으며, 광역시, 서울순으로

나타났고, 교육수준은 무학과 초졸이 가장 많았다. 생활

비는평균 60만원이며, 경제활동은하지않는사람이 540

명으로 하는 사람보다 약 두 배 많았다. 경제적 독립 역

시 경제활동 유무와 비슷한 정도로 나타났고 생산적 여

가에 참여하는 사람이 267명, 하지 않는 사람이 623명으

로 확인되었다. 사회적 지지는 평균 51.69, 표준편차 .39

로 확인되었다.

Variance
Mean
(N)

SD
(%)

Life satisfaction 28.29 5.41

Sex
Man (132) (14.83%)
Woman (758) (85.17%)

Age 75.34 6.03

Region
Seoul (106) (11.91%)
City (215) (24.16%)
Province (569) (63.93%)

Education level

None (342) (38.43%)
Primary (371) (41.69%)
Middle (84) (9.44%)

High (93) (10.45%)

The cost of living(10.000won) 60.13 31.25

Economic
activity

Yes (263) (32.75%)
No (540) (67.25%)

Economic
independence

Yes (241) (27.14%)

<Table 1> The characteristic of participations

3.2 연구도구
본연구의연구도구는국민노후보장패널에포함된설

문을 기반으로 하였다. 종속변수로 사용된 삶의 만족도

는국민노후보장패널 5차년도에포함되어있는총 5문항

을 바탕으로 하였으며,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를 측정하

는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57].

독립변수 중 생산적 여가에 참여하는 가를 확인하고

자 김예성, 하웅용[9]의 연구에서 생산적 여가를 ‘운동’,

‘봉사활동’, 여행‘으로구성한것을기반으로전체 21문항

중 평일과 주말에 공연이나 전시관람, 혼자서 하는 운동

이나 여럿이 하는 운동, 사회봉사활동 등에 참여하는 가

를 바탕으로 측정하였으며, 사회적 지지를 확인하기 위

해 5차년도부가조사데이터에포함되어있는사회적지지

척도 18문항을 사용하였다[57].

3.3 자료분석
본 연구의 목적인 독거노인의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확인하고자 먼저 독거노인의 일반적 특성과

생산적 여가 참여여부, 사회적 지지를 확인하였다. 이를

위해 빈도분석 및 기술통계를 실시하였고, 대상의 일반

적 특성에 따른 삶의 만족도를 확인하기 위해 독립표본

t-test와 일원분산분석(one-way ANOVA)을 사용하여

집단간차이검증을실시하였으며, Scheffe test를 사용하

여 사후검증을 실시하였다.

독거노인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지역 단위에 따라 내포(nested)되어 있는 위계적 자료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같은 지역의 독거노인들은 그 특성

이비슷한성질을보인다. 이러한경우는한대상자의자

료는 다른 대상자의 자료와 독립적이어야 한다는 ‘관찰

의독립성’을위배할수있으므로이를보정하기위해본

연구에서는다층모형(multilevel model)을 사용하여분석

을실시하였다. 다층모형을 사용함으로써 1종 오류가 높

아지거나 표준오차를 과소추정하게 되는 관찰의 독립성

위배문제를줄일수있다. 이와 같은모든분석은 Stata

SE 12.0을 사용하였다.

4. 연구결과 
41 인구학적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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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형검증전에인구학적특성에따른삶의만족도차

이를확인하고자하였다. <Table 2>와같이참여자의특

성에따른삶의만족도의차이를확인한결과, 지역, 교육

수준, 경제활동유무, 경제적독립여부에따라삶의만족

도는 차이를 보였다. 지역과 관련해서는 도에 사는 독거

노인의경우서울이나광역시에사는독거노인보다삶의

만족도가높았다. 교육수준은높아질수록삶의만족도가

높아지고 있으며, 경제활동을 하는 경우와 경제적 독립

을한경우는그렇지못한사람보다삶의만족도가높은

것을 알 수 있다.

Variance Mean SD t (F)
Life satisfaction 28.29 5.41 -

Sex
Man 28.93 .47

1.48
Woman 28.18 .20

Region
Seoul 27.15 5.58 8.43***

(Province>C
ity, Seoul)

City 27.39 5.55
Province 28.84 5.25

Education
level

None 27.53 5.02
3.98**

(Primary>N
one)

Primary 28.64 5.04
Middle 28.81 6.13
High 29.21 5.89

Economic
activity

Yes 30.44 .32
8.39***

No 27.11 .23
Economic
independence

Yes 31.84 .28
13.02***

No 26.96 .20
Productive
leisure

Yes 28.33 .34
.14

No 28.27 .21

<Table 2> The different analysis of life satisfaction 
on participations

4.2 모형 검증 결과
독거노인의 삶의 만족도가 지역에 따른 무선효과를

보이는가를 확인하고자 무선효과 검증을 실시하였다.

<Table 3>과 같이 본 자료의 분석을 위해 다층모형을

적용하는것이적절한가를확인한결과, 지역간무선효

과변랑이차지하는비율인 ICC(Intra class correlation)

은 .11로확인되었고, 이는독거노인의삶의만족도분산

중 11%가 사는 지역으로 설명된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

이다. 결과적으로모형의무선절편의통계치가통계적으

로 유의하여 본 자료에 다층모형을 적용하는 것이 적절

한 것으로 판단된다(Chi^2=9.02, p<.001).

Variance
Model 0

B SE

Intercept 27.89*** .45

Multi-level effect .69 9.02

Model Log-Likelihood -2754.50

<Table 3> A result of multilevel analysis

<Table4>와 같이 모형 1은 일반적 특성을 포함한 모

형으로나이가많아질수록(B(SE)=-.15(.03), z=-4.86, p<.001)

삶의 만족도는 떨어지며, 도에 살수록(B(SE)=2.14(.57),

z=3.77, p<.001), 교육수준이 고졸 이상일수록

(B(SE)=1.68(.67), z=2.51, p<.05) 삶의 만족도는 높게 나

타났다.

모형 2는모형 1의일반적특성을통제한모형에추가

로 경제상태를 포함한 모형이다. 먼저, 광역시나

(B(SE)=1.20(.58), z=2.07, p<.05) 도에 살수록

(B(SE)=2.00(.53), z=3.78, p<.001) 삶의만족도는높게나

타났다. 경제상태 변수 중 생활비가 많을수록

(B(SE)=.03(.01), z=5.42, p<.001), 경제활동을 하고 있고

(B(SE)=2.47(.44), z=5.66, p<.001) 경제적으로 독립된 독

거노인(B(SE)=3.13(.42), z=7.42, p<.001)일수록 삶의 만

족도는 높아지고 있다.

모형 3은모형 2의일반적특성과경제상태변수를통

제한모형에생산적여가참여와사회적지지의조절효과

를 포함한 모형이다. 모형 3과 마찬가지로 도에 살수록

(B(SE)=1.83(.50), z=3.67, p<.001), 생활비가 많을수록

(B(SE)=.02(.01), z=3.80, p<.001), 경제활동을 하고 있고

(B(SE)=2.41(.41), z=5.85, p<.001) 경제적으로 독립된 독

거노인일수록(B(SE)=2.84(.40), z=7.12, p<.001) 삶의 만

족은높아지고있다. 뿐만아니라, 생산적여가참여를하

는경우(B(SE)=3.57(1.59), z=2.24, p<.05), 사회적지지를

많이 받을수록(B(SE)=.12(.02), z=7.45, p<.001) 삶의 만

족도는 높아지며, 생산적 여가활동을 하는 경우, 사회적

지지를 받을수록(B(SE)=.07(.03), z=2.22, p<.05) 전체 삶

의 만족도가 더 높아지는 조절효과를 나타내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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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nce
Model 1 Model 2 Model 3
B SE B SE B SE
Demographic factor

Sex
(Women)

-.33 .53 .19 .49 -.35 .46

Age -.15*** .03 -.02 .03 -.02 .03

Regi
on

Seoul
City .34 .62 1.20* .58 .90+ .55
Province 2.14*** .57 2.00*** .53 1.83*** .50

Educ
ation
level

None
Primary .90* .41 .35 .38 .27 .35
Middle 1.24+ .67 .72 .63 .66 .59
High 1.68* .67 -.08 .65 .09 .62

Economic
The cost of
living

.03*** .01 .02*** .01

Economic
activity
(Yes)

2.48*** .44 2.41*** .41

Economic
independence
(Yes)

3.13*** .42 2.83*** .40

Productive leisure & Social support
Productive
leisure
(Yes)

3.57* 1.59

Social support .12*** .02
Moderate effect .07* .03
Intercept 37.56*** 2.52 29.99*** 2.44 24.88*** 2.41
Multi-level
effect

SD Chi^2 SD Chi^2 SD Chi^2
<.001 <.001 <.001 <.001 <.001 <.001

Model
Log Likelihood

-2728.50 -2498.22 -2447.41

<Table 4> A result of multilevel analysis on life 
satisfaction

5. 결론
본 연구의 목적은 생산적 여가참여와 사회적 지지가

독거노인의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으로써

독거노인의삶의만족도를제고하는수단에대한기초자

료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연구결과에서인구학적특성에따른독거노인의삶의

만족도는지역, 교육수준, 경제활동유무, 경제적독립여

부에따라차이를보였다. 지역에따른삶의만족도는도

에사는독거노인이서울시나광역시에사는독거노인보

다 높았다. 교육수준은 높아질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아

졌는데, 이것은선행연구들의결과와일치함을보여주고

있다[8,15,23,24,58,59]. 경제활동을하거나경제적독립을

한경우는그렇지못한경우보다삶의만족도가높게나

타났는데, 선행연구 중 경제활동 여부가 삶의 만족도에

관련이 있다는 연구와, 취업 노인이 비취업 노인보다 삶

의만족도가높은연구결과와는일치하는결과를보여주

고 있으나, 영향을 주지 못한다는 연구와는 상반된 결과

를 보여주고 있다[13,29,35,58]. 경제적 독립에 대해서는

본연구에서는삶의만족도가높게나와서선행연구에서

독거노인의취업과소득수준이삶의만족도에정적영향

을 주는 것과 유사한 결과가 나왔다[60].

다층모형분석결과에서는독거노인이도에사는경우

광역시, 서울시에 사는 경우에 비해 삶의 만족도가 높았

고, 생활비가많을수록삶의만족도는높게나타났다. 경

제활동을하고, 경제적으로독립된독거노인일수록삶의

만족도가 높았다. 생산적 여가참여를 하는 경우 독거노

인의 삶의 만족도는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본 연

구와 유사한 내용의 연구에서 나타난 결과들과 대체로

일치하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이현지의 연구에서 독

거노인의여가활동이삶의만족도에영향을미치는것으

로나타난바있고, 전체노인을대상으로생산적여가활

동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본 연구들에서 일관

되게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결과들과 일치

하고있다[8,39,46]. 사회적지지를많이받을수록독거노

인의 삶의 만족도는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다수의 선행연구 결과와 일치하고 있다[50,52,61].

생산적 여가활동을 하는 경우 사회적 지지는 독거노

인의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조절효과가 나타났다. 이 결

과는본연구와유사한김희경등의여성독거노인의우

울과 삶의 질과의 관계 연구와는 다른 결과이다[51]. 김

희경등의연구[36]에서는우울이삶의질에영향을미치

는 데에 사회적 지지와 사회적 활동의 조절효과는 나타

나지 않았다.

본 연구결과를 종합하면, 독거노인의 생산적 여가 참

여와 사회적 지지는 독거노인의 삶의 만족에 정적 영향

을 주며, 생산적 여가참여가 독거노인의 삶의 만족을 증

대시키는 데에 사회적 지지가 조절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독거노인의 삶의 만족도를 개선하

기위한정책제언을하면, 첫째, 독거노인들의생산적여

가참여촉진책이필요하다. 독거노인의경우여가참여에

소극적이므로 생산적 여가참여 프로그램을 대상노인의

연령, 성별, 소득수준, 교육수준, 건강상태, 취미 등을 감

안하여 맞춤형으로 마련해서 제공할 필요가 있다. 둘째,

생산적 여가활동을 할 수 있는 시설과 프로그램이 충분

하지 않고, 프로그램을 운영할 전문인력도 부족한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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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므로 적극적으로 예산을 투입하여 시설확충과 프로그

램 개발, 전문가 양성을 해나가야 할 것이다. 셋째, 독거

노인은 지역 정보에 어둡기 때문에 해당 노인이 참여할

수 있는 지역의 여가 시설과 프로그램에 대해 직접방문

등을 통한안내 및홍보를 해나가야 할 것이다. 넷째, 우

리 노인들은 청장년기에 생산적 여가활동 경험이 많지

않았던 세대로서, 여가학습화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를

근본적으로 타개하기 위해서는 청장년기부터 생산적 여

가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절한 프로그램을 개발,

확산시켜야 할 것이다[8,9].

뿐만 아니라, 노인의 삶의 만족도를 증가시키기 위한

생산적여가참여에사회적지지가조절효과를보이는결

과를 바탕으로, 독거노인에 대해 이웃, 친구, 지역사회의

지지망을 새로이 구축하거나 기존 지지망을 강화할 수

있는방안이마련되어야할것이다. 지지망구축, 강화는

행정조직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지역의 주민과 복지

시설과기관의참여도활성화하는방안이필요할것이다.

경제적 어려움과 신체나 정신 건강상 문제를 갖고 있는

독거노인을 위해서는 다층의 소득보장체계를 갖춰 나가

고, 방문보건사업등건강증진프로그램과후원, 결연사

업을강화해나가야할것이다. 또한가족이있으나부양

을 받지 못해 독거노인이 된 경우에는 가족관계 회복에

도움이되는심리치료나교육프로그램을강화해나가야

할 것이다[47,59].

본 연구에서 도 지역에 사는 독거노인이 서울시나 광

역시에비해삶의만족도가높게나오는데, 도 지역은도

시지역과농촌지역을포함한지역으로어떤요인때문에

삶의만족도가높은지에대한추가적인연구가필요하고,

또한 생활비가 많을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게 나오는 것

은 생활비가 소득수준이 반영되어 생활비가 많은 것은

소득수준이 높기 때문인지, 아니면 다른 요인에 의하 것

인지에 대한 추가적인 검증이 필요하다고 본다. 아울러

본 연구의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본 연구에서는 생산적

여가참여만을모형에포함하여연구를실시하였다. 그러

나노인의주여가활동이 ‘비생산적여가’라고말할수있

는 TV 시청, 가족 돌봄 등으로 나타난 바, 이를 반영한

연구모형이필요할것이다. 또한, 본모형에서는사회적

지지를 하나의 차원으로 설명하고 있으나, 하위 차원을

고려하여 어떤 사회적 지지가 노인의 삶의 만족에 영향

을 미치는지 파악할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서는 선행 연구가 미미한 ‘독거노인’을 주 대상으

로삼아그들의삶의만족에초점을둔연구를수행함으

로써, 향후 독거노인의 삶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정책

수립에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연구로서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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